
MMR 백신 안전성 시비 언제까지?
Be rna , GSK 백신의 안전성 문제제기 … 식약청은 백신 공급차질 우려

GSK는 최근 스위스 Berna의 한국대리인 홍성만씨가 일부 의약전문지를 통해 MMR 백신(풍진·홍역·볼거리 예방

복합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공격한 것과 관련, 2002년 2월26일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제시하며 공식적인 반박에 나섰

다.

이전에도 문제를 제기한 스위스 Berna의 MMR 백신 역가문제가 제기됐으며, 식약청은 Berna의 MMR 백신이 안전

하다고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Berna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경쟁기업들의 비

방에 의한 홍보전략 마케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루비니 균주 백신의 공급업체인 베르나의 한국대리인 홍성만씨는 2월7일 일부 전문지를 대상으로 경쟁사 MMR백신

의 접종에 의한 자폐증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경쟁기업인 GSK는 홍씨가 의약학계에서 상당부분 결론

이 내려진 해묵은 논쟁을 전후 사실을 생략한 채 억지로 끌어내 마치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GSK는 이미 미국 CDC(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와 NIH(The National Instititutes of

Health (NIH)가 구성한 전문위원회인 Immunization Safety Review Committee에서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erna의 홍씨는 미국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의 1999년 자료를 근거로 MMR에 동물성 리트로바

이러스가 혼입돼 피접종자에게 바이러스성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GSK는 홍씨가 인용한 바 있는 미국 CDC에서도 그 이후에 실제로 MMR백신을 접종한 206명의 유아를 대상

으로 실시했던 실험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홍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GSK에 따르면, CDC는 백신을 접종한 유아에게서 문제의 바이러스인 Endogenous Avian Virus (EAV) 및 Avian

Leukosis Virus(ALV)의 항체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학적 및 분자단위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1년 Emerging Infectious Disease 1-2월호에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CDC는 리트로바이러스인 ALV 및 EAV가 MMR 백신 접종자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연구결과에 의거해 미국의 MMR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 GSK는 홍씨가 주장하는 2가지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며 반박하면서도, 논쟁이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보다 공개적이고 균형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청안전청은 Berna의 백신이 역가문제 시비 이후 또 다시 상대기업의 백신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100%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백신의 공급의 차질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식약청은 2000년 국산 MMR 백신을 안전성 문제로 전부 판매 금지했으며 이후 MSD의 Mmr II와 GSK의 Priorix,

Berna(제일제당 판매)의 Triviraten Berna 3개 수입제품만이 시판되고 있다. <화학저널 BioChem 담당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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